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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프로농구(NBA) 무대가 요동치고 

있다. 거물급 선수들의 대이동으로, 다

음 시즌 누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지 

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됐다. 

1일‘스포츠조선’에 따르면 자유계약

선수(FA) 최대어 중 한 명이던 케빈 듀란

트가 4년 1억4,200만 달러의 맥스 계약

을 성사시키며 브루클린 네츠에 둥지를 

틀었다. 

브루클린은 아킬레스건 파열 중상으

로 다음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릴 수 있

는 듀란트에 과감한 투자를 했다. 그만

큼 듀란트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다. 

사실 듀란트의 이동은 어느정도 예정

돼 있었다. 원소속팀 골든스테이트 워

리어스는 듀란트와 함께 프랜차이즈 스

타 클레이 탐슨이 FA로 풀렸다. 골든스

테이트가 탐슨과 최고 계약을 할 예정인 

가운데, 듀란트까지 잡으려면 엄청난 사

치세를 부담해야 한다. 

듀란트는 시즌 내내 이번 FA 계약에서

는 돈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강조하며, 

여의치 않을 경우 팀을 떠날 수 있음을 

암시했었다.

듀란트가 브루클린행을 선택할 수 있

었던 결정적 계기는 바로 카이리 어빙이

다. 보스턴 셀틱스에서 FA 자격을 얻은 

어빙은 듀란트 계약 하루 전 브루클린과 

1억4,100만 달러의 맥스 계약을 먼저 체

결했다. 

NBA무대 요동…레이커스, 
부루클린 우승 후보 급부상

메이저리그가 두 달 연

속 월간 최다 홈런 기록

을 갈아치웠다. 

2일‘OSEN’에 따르면 

스포츠전문매체‘ES-

PN’은 전날 지난 6월 한 달 동안 메

이저리그 역대 월간 최다 1142홈런이 

터졌다고 전했다. 앞서 지난 5월 1135

홈런으로 월간 최다 기록을 세운 지 

한 달 만에 기록이 또 바뀌었다. 

ESPN에 따르면 역대 월간 최다 홈

런 1~6위 기록 중 5가지가 최근 3년

간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. 2017년 

8월(1,119개), 2017년 6월(1,101개), 

2000년 5월(1,069개), 2017년 5월

(1,060개) 순. 2000년 5월은 암암리

에 약물이 퍼진 시대였다. 

그런데 올해는 약물 시대보다 많은 

홈런이 나오고 있다. 지난 1일까지 시

즌 1255경기에서 총 3421홈런이 나

왔다. 경기당 평균 2.73개. 

지난해 6월까지 경기당 평균 홈런 

2.28개보다 19% 증가한 수치. 뉴욕 

양키스가 31경기 연속 팀 홈런 기록

도 세웠다. 

지금의 페이스라면 시즌을 마쳤을 

때 6,624홈런으로 지난해(5,585개)

는 물론 2017년 역대 한 시즌 최다 홈

런(6,105개) 기록을 무난히 넘어설 것

MLB ‘또 월 역대 최다 홈런’
공인구 논란

리그 최고의 스코어러 듀란트, 리그 최

고의 가드 어빙의 만남으로 브루클린은 

단숨에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다. 

리그 수준급 센터로 인정받는 디안드

레 조던도 브루클린에 합류할 예정이다. 

하지만 더 강력한 슈퍼팀이 탄생할 가

능성도 있다. 주인공은 LA레이커스이다. 

지난 시즌을 앞두고 르브론 제임스를 영

입했지만, 재미를 못본 레이커스는 NBA 

최고의 파워포워드 앤서니 데이비스를 

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부터 트레이드 

해왔다. 

르브론과 데이비스의 만남만으로도 

충분히 서부 우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

평가가 나온다. 그런데 레이커스는 또 한 

명의 슈퍼스타를 노린다. 바로 토론토 랩

터스의 NBA 첫 우승을 이끈 카와이 레

너드다. 만약, 최고 주가를 기록하고 있

는 레너드까지 레이커스에 합류한다면 

어느 팀도 쉽게 이기기 힘든 라인업이 꾸

려질 수 있다. 

또 다른 복병도 있다. 바로 필라델피아 

세븐티식서스이다. 필라델피아는 1일 보

스턴에서 FA로 풀린 센터 알 호포드를 4

년 1억900만 달러에 붙잡았다. 

지난 시즌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FA 자

격을 얻은 포워드 토바이어스 해리스와 

일찌감치 5년 1억8000만 달러에 계약을 

해 벤 시몬스-해리스-호포드-조엘 엠

비드의 올스타급 라인업을 꾸릴 수 있

게 됐다.

으로 예상된다. 

리그 타율이 2할5푼1

리로 낮은 가운데 홈런

은 어느 때보다 많이 터

지고 있다. 

삼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특성, 

발사 각도에 초점을 맞춘 뜬 공 혁명 

영향도 있지만 현장에선‘공인구’때

문으로 확신하고 있다. 

반발력이 좋은 공인구 영향으로 빗

맞은 타구도 쉽게 넘어간다. 조 매든 

시카고 컵스 감독은“외계에서나 볼 

법한 야구”라고 비꼬았다. 

지난 2017년부터 투수들의 불만이 

있었다. 데이비드 프라이스(보스턴)

는“공인구가 조작됐다. 100% 확신

한다.”고 목소리를 높였다. 

저스틴 벌랜더(휴스턴) 등 스타 투

수들이 여러 차례 공인구 문제를 제

기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선 조작 의혹

을 계속 부정하고 있다.

언론도 공인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

하고 있다. 반발력이 커 홈런이 되지 

않을 타구가 담장을 넘어간다는 뜻

이다.

최근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롭 맨프

레드는 공인구의 제작과정에서 공의 

핵심 부분인‘필(pill)’이 정확한 가운

데에 위치하지 않아 더 멀리 날아갈

수 있음을 직접 시인하기도 했다.


